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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5년 지역 미술대학를 졸업한

A(34)씨는 전업작가를 꿈꿨었지만 약

10년간 다른 직종에 종사했다 지역에

서 젊은 나이에 전업작가로 살아가기에

는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 결국 그

는 잠시 미술작가에 대한 꿈을 접고 초

등학생들을 상대로 방문 미술지도를 하

거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하기도

했다 지난 2014년 다시 전업작가로 활

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품 판매 만으

로는 생계유지가 힘든 현실이다 어린

이들을 상대로 미술 강의를 하는 등 외

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

불규칙한수입가장고통

A씨는 매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

람 3040명 중 45명 정도만 전업작

가로 살아가는 현실이다며 대부분 전

공과는 무관한 가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

들 많다고 말했다

호남권(제주 포함) 예술인 2명 중 1명

은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

불규칙하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순수

예술활동 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

때문이다

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2015

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를 살펴보

면 호남권 예술인 중 478%(전국 평균

50%서울 599%)만 전업 예술인으로

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

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도에

서 14개 예술분야(문학미술공예사

진건축음악대중음악국악무용연

극영화방송만화기타)에 종사하는

예술가 5008명(호남권 653명)을 1대1 면

접 방식으로 조사했다 조사 기준시점은

2014년이다

겸업을 하는 대부분 이유로는 소득 때

문으로 나타났다 특히 호남권에서만 낮

은 소득(414%) 보다는 불규칙한 소득

(479%)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 서

울 지역에서 겸업 이유로 낮은 소득을

꼽은 사람은 537%이고 불규칙한 소득

은 219%다 경기도권은 688%와 176

영남권은 507%와 289% 충청강원권

은 454%와 381%였다

예술인들이 1년간 벌어들인 비용을

살펴보면 호남권은 평균 4830만원으로

다른 지역(서울 4611만원경기도권

4894만원영남권 4560만원충청강원

권 4551만원)에 비해 낮은 비용은 아니

었다 하지만 이중 예술활동으로만 벌어

들인 수입은 82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

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 서울은 1819

만원 경기권 1772만원 충청강원권

1052만원 영남권 972만원 순이다

미술문학분야수입낮아

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겸직 활동이

가장 많은 지역 현실이 간접적으로 드러

난 셈이다

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장르별 연 수

입은 건축이 48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

이어 방송 3957만원 만화 2002만원 영

화 1876만원 음악 1337만원 연극 1285

만원 순이다

특히 무용(861만원) 사진(817만원)

미술(614만원) 문학(214만원) 등은 연

수입이 1000만원을 밑돌았다

48%가 4대보험가입못해

지역 예술인 중 약 40%가 미술(26

2%) 문학(123%) 부문에서 활동하고

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연수입이 적은 현

실이다

특히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서

울 68회 경기권영남권 62회 충청강

원권 59회에 비해 호남권은 52회로 가

장 낮았다 1주간 예술활동에 투입하는

시간도 가장 낮다 호남권은 평균 82시

간으로 전국 평균 142시간 서울 178시

간 경기권 152시간 영남권 132시간

충청강원권 126시간에 비해 큰 차이를

보였다

지역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은 4대

보험 가입에서도 드러났다

미가입자를 살펴보면 호남권은 48%

로 전국 432% 서울 407% 경기권 46

6% 경상권 45% 충청강원권 345%가

4대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다

김용희기자 kimyh@kwangjucokr

문화부 조사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

호남권예술인예술활동수입年 826만원  전국최저

낮고불규칙한수입으로절반이전공과무관한일겸업

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6월까지

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예

술의 전당 유명 공연작품을 대형 스크

린을 통해 무료로 선보인다

이번 상영은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

을 영상으로 편집해 스크린을 통해 감

상하는 공연영상화 사업 SAC on

Screen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

상영회가 진행되는 남도소리울림

터는 10대 이상의 4K카메라로 촬영한

초고화질 영상을 일반 멀티플렉스 영

화관보다 15배큰 대형스크린(15m×

8m)으로 감상할 수 있어 생생한 감동

을느낄수 있다

상영작은 유니버셜 발레단의 지젤

(930일) 가족 오페라 마술피리(4월

1327일) 베를린필하모닉카메라타

(5월 11일25일) 국립무용단 기획공연

춤을 말하다(6월15일29일) 등이다

상영 시간은 오후 7시다 무료 관람

한편 광주문화재단도 매월 두차례

씩 SAC on Screen 프로그램을 상

영하고 있다 문의 0616805831

김미은기자mekim@kwangjucokr

유니버설발레단 지젤

예술의전당공연작품대형스크린통해

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무료로 본다문화체육관광부가공개한 2015 예술인실태조사결과보고서에따르면전라제주지역예술인이타지역에비해수익등이열악한상황으로나타났다 사진은지역미술

관에서진행한청년작가전시모습

마술피리 지젤 등

예향 남도 예술로먹고살기힘들다

광주문화재단이 2016 창의예술학교

를 이끌어 나갈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

단체 4곳을 최종 선정했다

북구문화의 집 바퀴달린 학교 동구

문화원 오디세이예술학교 문화약방

재미마중 노리학교 마당집 바람이 머

무는 마을학교 등이다 선정기관단체

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 25차례 내

외 2개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진

행한다

바퀴달린 학교는 주말건축 땅과 예

술놀이기구팩토리 등교육프로그램을

오디세이예술학교는 지역 인물과설화

문화자원을토대로 생생 인물오디세이와

콘텐츠창작오디세이 등을운영할계획이

다

재미마중 노리학교는 반짝반짝 골든

에이지 놀이찾는 아이들함께하는 어

른 등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와 놀이

미술이 어우러진 예술학교를 바람이머

무는 마을학교는 재개발지역인 신가마

을에서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뚝딱

뚝딱 예술창고와 조물조물 마을을 운영

한다 각 기관단체에게는 2000여만원이

지원되고 총괄사무국을 운영하는 북구

문화의 집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

한다

2016 창의예술학교에 참여할 수강생

은 각 단체별홈페이지를 통해신청 받을

예정이다 문의 0626705760

김용희기자 kimyh@kwangjucokr

바퀴달린학교 등 문화예술교육기관단체 4곳 선정

광주문화재단 창의예술학교

411월 교육프로그램진행

유ㆍ스퀘어문화관이 9일부터 30일

까지 제 7회 아름다운유ㆍ스퀘어 사

진 공모전 접수를 진행한다

이번 공모전 주제는 나의 친구를

소개합니다이다 학창시절 친구 침

대 옆 곰인형 반려동물 오래된 라디

오 등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싶은친

구가 있다면 누구든 나이 제한 없이

응모할 수 있다 핸드폰 사진으로도

참여가 가능하다

접수가끝나면 입상작들은 2층유

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

다 사진은 최우수 2점 우수 4점 장

려 6점 참가상 14점 총 26점을 선정

한다

입상자 전원에게는뮤지컬 달을 품

은 슈퍼맨 초대권과 문화상품권

CGV영화 관람권 등이 주어질 예정이

다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응모 가능

하며 디지털 이미지(JPG JPEG )형

식파일만 제출할수 있다

접수는 유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

(wwwusquareculture cokr)에 서

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 사진파일과

함께 담당자 이메일( u_culture@

navercom)로 보내면된다

문의 0623608431

김용희기자kimyh@kwangjucokr

아름다운유스퀘어사진공모전 30일까지 접수

광주전남작가회의(회장 조진태)가

2016년 소설창작반 수업을 10일 개강

한다 광주시청 2층 사회복지과(민원

실 2층)에서총 14강에걸쳐매주목요

일(오후 7시)에 진행되는 이번 수업은

광주여대에 재직 중인 작가채희윤(사

진광주일보 신춘문학회장) 교수가

강의를맡는다 지난해부터 강의를 진

행해오고 있는채교수는 이번에도창

작 실기 위주로 예비 작가들을 만날

예정이다

채 작가는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

예에 단편 어머니

의 저녁이 당선돼

등단했으며 소설집

한 평 구 홉의 안

식 별똥별 헤는

밤 장편 소설쓰는

여자 등을 펴냈다 한편 수업은 합평

과 개작에 초점을두고 진행되기 때문

에 수강신청은합평받을 의향이 있는

희망자로 제한한다 수강료 15만원

문의 0625237830 01026801680

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cokr

광주전남작가회의 소설창작반수업 10일 개강


